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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 타운뉴스 칼럼

2023~2024 타운뉴스 업소록

chahn@townnewsusa.com

36년 전 여름, 알라스카의 캠프 고르서치에서 미국 

보이스카우트연맹의 서머캠프 스텝으로 일하고 고국

으로 돌아가는 길에 LA에 잠시 들려 어릴 적 동네 친

구 집에 사나흘 묵었다. 친구 집 책상에 꽂혀 있는 업

소록에서 모교 동창회 사무실 전화번호를 찾아 전화

를 걸었다. 그리고 주소를 물어 찾아갔다. 동창회장을 

맡고 있던 선배가 자신의 봉제공장을 동창회 사무실

로 등록을 해놓았다. 선배가 동창회 명부를 주면서 동

기생을 찾아보라고 했다. 학창시절 친하게 지냈던 친

구의 이름을 발견하고 전화를 걸었다. 30분이 지나지 

않아 친구가 나타나 LA인근을 구경시켜주고 보나벤

처호텔에서 근사한 저녁을 대접해주었다. 지금도 가끔 

만나며 지내는 친구는 샌디에고에 살고 있다. 업소록 

덕분에 고교 졸업 후 헤어진 친구를 찾을 수 있었다. 

업소록의 도움을 받았던 좋은 경험을 잊지 않고 2004

년 10월 타운뉴스를 인수하자마자‘타운뉴스 업소록’

발간을 위해 노력했다. 그 결실은 다음해, 2005~2006 

타운뉴스 업소록 발간과 함께 이루어졌다. 그리고 타

운뉴스 업소록 제 19호인‘2023~2024 타운뉴스 업소

록’이 발간됐다. 

‘2023~2024 타운뉴스 업소록’은 지난 1년 동안의 

발간 준비를 마치고 그 자료를 지난 6월 한국으로 보

내 그곳에서 인쇄됐다. 그리고 완성된‘2023~2024 타

운뉴스 업소록’이 이달 초 태평양을 건너 롱비치항에 

도착했고 지난 월요일 마침내 타운뉴스에 입고되며 

그 반가운 얼굴을 마주했다. 

해마다‘타운뉴스 업소록’이 발간되는 시기에는 책

이 도착할 때까지 애가 탄다. 특히 지난 3년 동안은 코

로나 사태로 인해 모든 상황의 가변성이 커 애를 많이 

먹었다. 한국에서의 출항 일정과 미국 도착 일정 지연

은 물론, 미국 도착 이후에도 롱비치항에서 통관 지연 

등의 문제로 예정했던 일정보다‘타운뉴스 업소록’을 

늦게 배포해야만 하는 안타까운 일을 겪기도 했다. 다

행히 이번 19번째 타운뉴스 업소록은 준비부터 발간

과 미국 도착까지 그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됐다.

업소록이 발간되고 한두 주일은 독자들이 하루라도 

더 빨리 업소록을 받아 볼 수 있도록 타운뉴스 전 직

원들이 배포를 위해 열심히 뛰어다닌다. 필자도 지난 

주 주요 업체, 마켓 등에 업소록을 배포하기 위해 분

주하게 뛰었다. 

각종 정보, 읽을거리 풍성한 타운뉴스 업소록은 단

순한 업소록이 아니다. 과거의 업소록은 한인 업소들

의 주소와 전화번호 등을 찾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로 

충분했다. 그러나 요즈음 같이 업체에 관한 정보가 넘

쳐나는 시대의 업소록은 단순한 업소록이어서는 곤

란하다. 타운뉴스는 이 점에 착안하여 업소록의 성격

을 띠고 있지만 단순한 업소록이 아닌 남가주 한인들

에게 미국 생활에 필요한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고 한

인 비즈니스 운영자들의 성공적인 사업 운영을 지원

하는 등 남가주 생활에 도움이 되는 필독서로 전환을 

시도했다.

‘2023~2024 타운뉴스 업소록’에는 LA와 오렌지카

운티 지역에 있는 한인 업체들의 주소와 전화번호가 

총망라되어 있다. 특히 도입부에는 LA동부 및 오렌지

카운티 주요 지역(가든그로브, 부에나팍·플러튼, 터

스틴·얼바인, 세리토스) 한인 업소의 정확한 위치를 

지도에 표시해 업소의 위치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

록 했다. 

또‘긴급 전화’와‘주요 관공서의 전화번호’등의‘생

활서비스 전화 안내’를 비롯해 최신‘캘리포니아 운전

면허 취득 요령’과‘운전면허 시험문제’,‘시민권 취득 

시험 예상문제’, 다양한 요리법을 담은‘문성실의 이

야기가 있는 밥상’,‘가족과 함께 걷기 좋은 LA·OC 

근교 트레일’등 늘 곁에 두고 활용할 수 있는 미국 생

활 정보들을 담았다.

아울러 중학교 1학년 때 남가주에 이주해 대학을 마

치고 결혼해 아이들을 낳고 생활하다가 한국으로 돌

아가 살고 있는‘재미교포 1.5세 아줌마’가 전하는 한

국 생활 이야기‘나는야 1.5세 아줌마’를 통해 지금의 

한국 생활상을 생생하게 느낄 수도 있다.

이제 우리는 타운뉴스 업소록에서 많은 정보와 지

식, 경험 등을 공유한다. 생활정보와 읽을거리가 풍성

해 펼쳐들면 언제나 원하는 정보와 마음의 양식을 얻

을 수 있는‘타운뉴스 업소록’이 앞으로도 독자 여러

분들 곁에서 더 윤택한 삶을 위해 꼭 필요한 책이 되

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린다. 타운뉴스 웹사이

트(www.townnewsusa.com)에서도 업소록 정보를 확

인할 수 있다. 

매년 타운뉴스 업소록 발간에 큰 도움을 주시는 독

자들과 특히 광고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

한다.


